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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밖의만족

우리안의눈물

광 주

우치동

물원에 사

는 늑대는 하

염없이 철창 바

로 앞 23m 정도

거리를 왔다갔다했다

흔히 정형행동(stereo�

typed behaviour)이나 상

동증이라불리는그것 우리안

에서아무목적없이지속반복되

는단순행동이었다

사자호랑이치타 등 맹수들은 바닥

이딱딱한 구조로 돼 있는 우리 안 이곳저

곳을불안한듯뱅뱅돌고있었다은신처도없

어맹수들은불안해하는모습을자주보였다

독수리참수리는공간이비좁아날지못했

다 면적 153(462평)높이 6m의우리에사

는참수리는비좁은공간에서날기는커녕날

개조차 자유롭게 펴지 못해 강박적으로 수도

꼭지를부리로쪼고있었다

특히 코끼리는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0

50로 행동반경이 넓고 사회성을 가진 동물

인데 우리는 고작 354(107평)에 불과했다

현재이들코끼리는머리를좌우로흔드는정

형행동을보이고있었다

또 영장류인침팬지우리(면적 5021518

평)는 개체에 걸맞은 시설이나 자연과 흡사하

게 먹이 주는 행위 등 동물행동풍부화 시설이

거의 없었다 기린은 자신의 눈높이에 나뭇잎

을뜯어먹을수있는시설이설치돼있지않아

바닥에난풀을고개를숙여뜯어먹고있다

전주동물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철

창 안에 갇힌 곰은 23m

를 오가기를

반복하며 앉았다 섰다를 반복

했다 일본원숭이 우리는 바닥이 딱딱한

콘크리트 구조였으며 천연기념물인 흰꼬리

수리는좁은철창안에서참새가자유롭게우

리를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

다

지능이높은유인원이나곰 늑대등은놀이

가 필요한데도 우리 안에는놀잇감으로 삼을

만한도구가아무것도없었다

이들 동물원의 동물 우리는 자유롭게 뛰어

놀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관

람객들이많이찾지않는동물사 이른바비인

기동물의우리는더비좁고열악했다

특히 진흙목욕을 좋아하는 코뿔소를 위해

진흙탕을 만들어주고 바위에 올라가서 사는

바바리양을 위해 높은 인공바위산을 만들어

주는 행동풍부화프로그램은거의찾아볼수

없었다

동물원은 흔히 관람객들이 우거진 숲과 동

물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아이들의 감수

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하지

만 동물의 입장

에서 본 동

물원은거대한감옥이

자정신병동이었다 비좁은우리

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멀

쩡한동물도미치게되는것이다

전문가들은▲야생에서의행동반경에비해

턱없이 좁은 우리 ▲관람객에게 수시로 노출

되며 받는 스트레스 ▲놀잇감도 없이 멍하니

시간을 보내야 하는 환경이 동물들을 고통스

럽고미치게만든다고봤다

사파리 형태로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

해시설을만든뒤일일관람객수마저제한하

는 대만의 타이베이 동물원녹세계생태농장

(Green World Ecological Farm)육복촌

(Leofoo Village Theme Park)에선 정형행

동을보이는동물이없다는게이곳사육사들

의설명이다

특히타이베이동물원엔야생동물검역센터

와동물병원이갖추어져있는데 해당동물원

에 동물이 들어오면 동물의 종(種)에 따라

3090일간보호관리하면서질병유무와특

성등을확인한뒤우리에방사하고있다

이 기간에 동물에게 이상징후가 발견되면

원인을찾아낸뒤곧바로치료에들어간다 철

저한사육환경조성과관리를통해동물의특

성을 최대한 살려주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

이는동물이없다는것이다

동물을 위한 행동 관계자는 이들 동물원

의 경우 동물의 존엄성복지보단 사육사들이

관리하기 편한 구조로 지어졌다며 전시관

을 동물의 생태습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해야

한다 리모델링 땐 동물의 건강을 고려 바닥

에흙과풀을충분히깔아주고면적을충분히

넓혀 무료함을 피하고 행동풍부화 프로그램

도마련해운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

한편 지난 1992년개원한우치동물원엔 20

동(85칸)의동물우리에포유류 66종 272마리

조류 47종 316마리 파충류 25종 65마리가 사

육되고있다 지난 2010년부터지난해까지 74

마리가질병부상등으로폐사했다

이종행기자 golee@kwangjucokr

사진김진수기자 jeans@

광주우치공원동물들의하소연

은신처없어요

사자호랑이치타등맹수
불안한듯우리안뱅뱅돌고

날수없어요

참수리 수도꼭지쪼아대고

걸을수없어요

코끼리는머리만흔들흔들

낯선공간서 정형행동 반복
비인기동물우리는더열악

타이베이동물원은?

동물검역센터병원갖추고

장기간관찰뒤맞춤형방사

관람객제한스트레스없죠

지난 2010년 12월 6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살던 말레이곰

꼬마가우리를탈출했다

말레이곰 꼬마는탈출한지 9일만에붙잡힌뒤다시동물원에갇혔

다 사람들은 안도했고 박수를 쳤다 정작 꼬마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

짧지만강렬했던 9일간의자유를그는잊을수있을까

죽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철창 안에서 매일같이 지루한 일상을

반복해야하는그의여생은어떨까 우리안에갇힌동물 인간에겐순간

의 관람이지만동물에겐평생의 감금이다

과연 동물원은동물들에게행복한공간일까 각동물의특성을고

려하지않은채만들어진시설물은동물들을신음하게하고있다

인간의욕심이만들어낸이기심탓이다 동물복지내팽개친슬

픈 동물원 국내에서도열악한광주우치동물원 국내외동물

원을통해우치동물원이나아가야할방향이무엇인지집중

조명하고자한다 편집자주

대만육복촌안사파리 관람객들이사파리에사는곰들에

게먹이를던져주고있다

광주우치동물원에 사

는잔점박이물범이자신

의서식환경에맞지않는

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

앉아울부짖고있다

대만 녹세계생태농장 안에서 낙타과 동물인 알파카 떼들

이자유롭게풀을뜯고있다

슬픈동물원
<1>이상행동보이는동물


